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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caused by having a senior in high school 
preparing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coping methods of middle aged women in order to 
have a high quality of lif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0 middle aged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during 
September 5 to October 26, 2005. Result: The 
respondents' scores of stress were relatively low. The 
scores of stress perception related to 'studies record 
inactivity', 'a bad feeling because their sons and 
daughters are lazy', and worries about fatigue and 
health of their sons and daughters' were relatively 
high. The scores of the coping method related to 
'affirmative thought and conduct', and 'sincerity it in 
the senior in high school student' were relatively high. 
In subjects with a higher degree(score≥3) of stress 
caused by the senior student in high school the scores

of coping methods related to 'projection', 'evasion', and 
'perseverance'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scores of 
coping methods of subjects with a lower degree 
(score<3) of stres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hould develop an integrated suppor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A place must be 
made where mothers will be able to discuss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uch as on-line group 
community by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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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일생동안 수많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

지만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중년기로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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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할 뿐 아니라 성

숙한 부모의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전환시

기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Han, 1992). 우리나라의 

가족은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인하여 수험생의 

심리적 긴장과 갈등이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대학입시의 압박감으로 나타나는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과중한 기대와 연관되어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는 물

론 부모자녀간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 3가

족은 수험생 우선주의라는 원칙아래 가족 상호작용은 잘 이

루어지지 않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억압되고 해소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Yang, 2005).

Kim(1991)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부부는 자녀의 중요한 

시험, 자녀의 진로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의 청소년 부모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문제와 진로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의 스트레스

를 비교해 본 결과 모의 스트레스가 부의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학업, 진로, 품행, 자녀와의 관

계에서도 모가 부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Kim, 2003),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주

된 역할로 여겨 모든 자녀 교육의 잘못은 어머니 책임으로 

전가해 남성보다는 중년기여성이 자녀문제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0세의 중년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한 Im(2004)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년기혼 여성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관

계에 의한 스트레스, 건강관계, 경제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의 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진로문제, 성적문제, 자

녀와의 갈등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대구시에 거주하는 40-59세 여성 550명을 대상

으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알아 본 Suk(1998)의 

연구결과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은 자녀시험 및 학교문제

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의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는 

자녀의 성격, 진학, 진로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Ok, Rhee, 

Lee, Yi, & Kong, 1991). 실제로 고3 수험생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입시준비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

들은 고3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스트레스, 압박감, 고통, 지

옥, 공부와의 전쟁, 인내, 기도, 수능, 대학입시, 학원, 대학 등

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특히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모든 참여

자들이 면접과정 중에 한번이상 사용함으로써 고 3수험생을 

특징짓는 중심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고 3수험생활을 일종의 

병리적 상태로 개념화하며, 수험생 우선주의라는 원칙아래 가

족전체가 참고 노력해야하는 스트레스시기로 보고 있다(Yang, 

2005).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엄마의 경우 아빠 보다는 자녀로부

터 받는 스트레스의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자녀의 시험에 

대해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1; Yang, 2005; 

Ok et al., 1991; Im, 2004; Han, 1992).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입시생을 돌보는데 헌신적이어서 하루 

종일 입시준비를 하는 자녀에게 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

을 한다. 또한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와 고3 자녀는 정서적 밀착을 보이며 어머니들은 수험생자녀

를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역할과중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뒷바라지에 후회와 자책감을 갖는다(Yang, 

2005). Yoon(1996)은 도시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층상승을 위해 자녀의 성적과 대학

진학, 이에 직결되는 사회적성공의 책임을 어머니 역할로 받

아들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은 수험

생 본인 뿐 아니라 어머니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

면 엄마 역시 고3 엄마로 불려지면서 수험생자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보

다는 자녀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년여

성은 수험생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남편과 다

른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한 가정을 구

성하는 구성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고 3자녀를 

둔 중년 여성은 자녀의 입시기간을 지지하는 동안 정신적 육

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Yang, 2004; Yang, 2005). 인

간은 어떠한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처방안을 강구

하게 된다.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

화 하기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Pearlin & Schooler, 

1978), Bell(1977)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인은 정신평형과 안

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건설적

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기적응방법과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비현실적인 단기적응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이 어떠한 대

처전략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적응정도가 달라진

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건설적으로 대처한다면 스트레스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드려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

으나 만약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가 장기화되

어 만성적이 된다면 신체 및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Kim, 

2003).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여성도 어떤 대처 방안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자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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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되면서 고 3엄마로 불려지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생활

사건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고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스트레스 극복

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로서

의 기간이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

고 고3 자녀를 둔 중년여성이 엄마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된 

중년여성으로서 좀더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

건과 이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

안을 파악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대처방안(하위영역)의 차이를 파악

한다.

용어정의

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가 개발한 38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2) 대처 방안

대처방안이란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외적, 내적 요구를 다루려는 항상 변화하

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며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방안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39문항으로 이

루어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해 경험

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중년여성 410명을 대상자

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5일부터 2005년 10월 26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인문계 고등학

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께 전달하게 한 후 

설문지를 읽고 설문에 응할 것을 동의해서 완성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650부의 설문지중 최종적으로 410부(63.1%)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는 고3 자녀를 둔 중년여성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전달하고 회

수하는 과정에서 낮은 회수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설문지

일반적 특성 설문지는 인구 사회학적특성과 시간관리, 잠자

는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중년기 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척도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여

성과 면담을 통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사건들을 1차로 선정하고 이전의 문헌(Ko, 2001; 

Lee, 1994)들을 참고하여 가 척도를 만들고 고 3 어머니 20명

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

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문항들

을 삭제하였다. 각 문항 제거시 Cronbach's 의 변화, 문항과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하였다.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나 탐색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 결과 본 도구는 38개의 문항 9개의 요인으로 각 요인의 

아이겐 값은 1.5점 이상이다. 하부영역은 “학업성적문제” 6문

항, “자녀와의 의사소통문제” 4문항,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6문항, “자녀의 피로와 건강염려” 5문항, “자녀의 짜증” 6문

항,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치를 봄” 4문항, “경제적 문제” 2

문항, “자녀의 나태함” 2문항, “막연한 불안감” 3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먼저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경험하는 생활사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경험이 없

는 경우 0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

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사건을 경험했을 때 매우스트

레스 받는다 5점 에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1점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38점에

서 190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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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 3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

은 것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93이다.

3) 대처방안척도

중년기 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

이 도구는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한 68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여성과 면담을 통해 39문항이 1차적으로 선정, 고 3 

어머니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을 시도하여 불필

요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각 문항 제거시 Cronbach's 의 변

화, 문항과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였다. 대처방안척도가 몇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인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실시 8

개의 요인 30문항이 채택되었으며 하위영역은 투사 6문항, 사

회적 지원 5문항, 종교적 지원 4문항, 긍정적 생각과 행동 5

문항, 회피 3문항, 취미활동 2문항, 고 3자녀에게 정성 쏟기 2

문항, 인내 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도구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50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84 이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중년기여성의 고 3자녀로 인한 생활사건,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각각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생활사건과 대처방안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년기여성의 고 3자녀로 

인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3점 이상인 그룹과 3점미만인 그

룹간의 대처방안 8개의 하위영역 각각의 차이검정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은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검증방법으로는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6-50세가 46.4%(186명)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이 93.0%(374명)이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2%(285명)이었으며 폐경 되지 않은 대상자가 

90.8%(365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9.6%(80명), 종교가 

있는 경우가 80.4%(329명)이었다. 배우자의 연령도 46-50세가 

58.1%(238명)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직업은 자영업이 

36.6%(147명)로 가장 많았다. 한달평균 수입은 201만원 이상

이 78.6%(316명)였으며 401만원 이상도 30.2%(124명)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83%(337명)로 대

부분을 차지했다. 고 3자녀의 출생 순위는 맏이가 51.0%(209

명)로, 자녀수는 2명이 73.9%(303명)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성적을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4.2%(262명)로 가장 많았

다. 대상자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미만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45.1%(184명)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고 3

이 된 후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6%(173명)이었다. 또한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

우가 60.9%(248명)이었다<Table 1>.

2. 중년기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정도

중년기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고 3자녀를 둔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부진”,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자녀의 피로

와 건강염려”, “자녀의 짜증”,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치를 

봄”, “경제적 걱정”, “자녀의 나태함으로 인한 답답함”, “막연

한 불안감”의 9개의 하위영역으로 조사되었다. 고 3자녀로 인

한 스트레스 점수는 2.25±0.80점으로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스트레스 점수는 “학업성

적부진” 3.31±1.07점, “자녀의 나태함으로 인한 답답함” 

3.26±1.26점, “자녀의 피로와 건강염려” 3.08±1.04점, “막연한 

불안감” 2.78±1.29, “경제적 걱정” 2.64±1.65점 순으로 나타났

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

치를 봄” 이 0.70±0.9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각각의 하

위영역의 문항 중 많은 대상자가 경험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에는 

319명(77.8%)이 경험하였으며 ‘남편과 다른 자녀들 모두 챙겨

주기가 힘에 부친다’ 276명(67.3%), ‘고3 자녀를 가족들이 잘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282명(68.8%)이었으며, ‘자녀가 

짜증과 신경질을 자주 낸다.’ ‘수험생 엄마로 무엇을 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가 각각 282명(68.8%)이었고 학업성적부진과 

자녀의 피로와 건강 문제의 모든 항목들은 80%이상의 대상자

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부진 영역에서는 ‘자녀

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3.57)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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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1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Age 40
41-45
46-50
51-55
56-60
61

24 ( 5.9 )
152 (37.1 )
186 (45.4 )

36 ( 8.8 )
8 ( 2.0 )
4 ( 1.0 )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 university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uation

28 ( 6.8 )
239 (58.3 )
123 (30.0 )

12 ( 2.9 )

Job Yes
No

285 (70.2 )
121 (29.8 )

Menopause It became menopause
There is a condition before menopause
Not to become menopause and there is not also a 
condition before the menopause 

 37 ( 9.0 )
 87 (21.2 )
278 (67.8 )

Menopause time It did not become menopause
3 months under
3 months-1 years
Above 1 years

353 (86.1 )
9 ( 2.2 )

11 ( 2.7 )
24 ( 5.9 )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None
Other

121 (29.6 )
102 (24.9 )

97 (23.7 )
80 (19.6 )
9 ( 2.2 )

Spouse age 40
41-45
46-50
51-55
56-60
61

12 ( 2.9 )
40 ( 9.8 )

238 (58.1 )
88 (21.5 )
24 ( 5.9 )
8 ( 2.0 )

Monthly income(10,000 won)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16 ( 3.9 )
7 (17.1 )

109 (26.6 )
83 (20.2 )

124 (30.2 )

Sex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Boy
Girl

175 (42.7 )
235 (57.3 )

Character of mother Introspective
Extrospective

221 (53.9 )
182 (44.4 )

Character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Introspective
Extrospective

 225 (54.9 )
 185 (45.1 )

Studies record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High
Middle
Low

107 (26.2 )
262 (64.2 )

39 ( 9.6 )

Change of the hour when it uses for 
me(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173 (42.2 )
217 (52.9 )

16 ( 3.9 )

Change of the hour when it sleeps(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248 (60.5 )
152 (37.6 )

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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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역에서는 ‘자녀와 대화 시 의견충돌로 인해 상처를 받는

다’(1.92).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영역에서는 ‘남편과 다른 

자녀들 모두 챙겨주기가 힘에 부친다’(2.21). 자녀의 피로와 

건강염려 영역에서는 ‘자녀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3.18). 자녀

의 짜증 영역에서는 ‘자녀가 짜증과 신경질을 자주 낸

다’(2.38).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치를 봄 영역에서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남편이 나를 탓할까 걱정이 된

다’(1.32)가 영역 내에서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으며, 경

제적 걱정 영역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

움이 있다’(2.75). 자녀의 나태함으로 인한 답답함 영역에서는 

‘자녀가 공부안하고 TV를 보거나 놀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3.37). 막연한 불안감 영역에서는 ‘자녀가 재수할까봐 걱

정이 된다’(2.59)가 각각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2> Mean score of stress in life event             

                                      (N=410)

Factor Mean SD

Studies record inactivity
Do not become exchange of view with the sons 

and daughters   
Spirit and physical charge feeling
Worries fatigue and  health of their sons and 

daughters 
Petulance of sons and daughters
It is caused by with the sons and daughters and 

it observes the feeling of the husband
Economic worry
A bad feeling because their sons and daughters 

are lazy 
The sense of insecurity which is vague 

3.31
1.25

1.84
3.08

1.84
0.70

2.64
3.26

2.78

1.07
1.34

1.18
1.04

1.27
0.97

1.65
1.26

1.29

Total 2.25 0.80

3. 중년기 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방안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은 8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able 3>, 각각의 요

인 중 “긍정적 생각과 행동” 이 3.68±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 3 자녀에게 정성 쏟기”가 3.53±0.80점이었으며 

“투사”가 1.78±0.7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하위영역문항 중 3.0 이상인 문항을 

살펴보면 ‘고3 엄마는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 

생각한다’(3.96±0.73), ‘자녀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 자

신의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3.76±0.83), 

‘고3 자녀에게 더 잘해주어 힘들지 않게 해준다’(3.67±0.83), 

‘나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3.62±0.85),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한

다’(3.54±0.92), ‘1년만 참고 기다리면 스트레스도 저절로 해결

되리라 믿는다’(3.53±0.98), ‘자신의 모든 관심과 정성을 고3 자

녀에게 쏟는다’(3.39±0.97), ‘이미 고3 엄마를 경험한 주위 사람

들에게 조언을 듣는다’(3.37±0.96),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 내 

스스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3.3±1.06)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score of coping methods      (N=410)

variables Mean SD

Projection 
Social support 
Religion support 
Affirmative thought and conduct
Evasion
Hobby activity
Sincerity it in the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Perseverance 

1.78
3.15
2.83
3.68
2.62
2.82
3.53

3.03

0.73
0.79
1.12
0.56
0.85
1.05
0.80

0.76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하위변인)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생활양식에 따른 스트레스와 스트레

스 대처 방안(하위변인)은 <Table 4><Table 5>와 같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격, 자녀

의 성적, 자녀가 고3 이 된 후 중년기여성이 자신을 위해 쓰

는 시간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자녀의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가 외향적인 경우보다 엄마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p<.05),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스트레

스 점수가 가장 낮았다(p=.000). 자녀가 고3이 된 후 중년여성

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감소 될수록 스트레

스 점수가 높았다(p=.000).

스트레스 대처방안에서 하위영역의 “투사”는 일반적인 특징

에 따라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원”의 

점수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

(3.23±0.76)가 변화 없다고 응답한 사람(3.05±0.81)보다 높았

다. 또한 잠자는 시간도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3.23±0.78)가 

변화 없다고 응답한 사람(3.00±0.78)보다 “사회적 지원” 점수

가 높았다. “종교적 지원”의 경우는 엄마의 교육정도, 엄마의 

직업, 종교, 고3 성별,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학력

이 높을수록 “종교적 지원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던

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대졸, 고졸, 중

졸과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대졸과 중졸도 유의한 차가 있었

다. 직업이 없는 경우,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가 “종교적 지원” 

점수가 높았다. 또한 수입에 따라서는 수입이 401만원 이상인 

경우가 “종교적 지원” 점수(3.0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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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Life event stress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1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Life event stress

Mean±SD F(p)

Character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Introspective
extrospective

225(54.9)
185(45.1)

2.33±0.81
2.14±0.77

 5.37
(.021)

Studies record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high
middle
low

107(26.2)
262(64.2)
 39( 9.6)

1.95±0.89
2.34±0.74
2.46±0.68

10.72
(.000)

Change of the hour when it uses for 
me(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plentifully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It increased plentifully

 36( 8.9)
137(33.7)
217(53.5)
 12( 3.0)
  4( 1.0)

2.49±0.69
2.45±0.76
2.10±0.79
2.01±1.07
1.94±0.79

 5.57
(.000)

<Table 5> Differences of coping metho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1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Coping method

F
Detail territory Mean±SD

Change of the hour when it uses for 
me(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d
It increased

173(42.2)
217(52.9)
16( 3.9) Social 

support 

3.23±0.76
3.05±0.81
3.41±0.73

 3.40*

Change of the hour when it sleeps 
(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248(60.5)
152(37.6)

5( 1.2)

3.23±0.78
3.00±0.78
3.20±1.07

 4.12*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Graduate school

28( 6.8)
239(58.3)
123(30.0)

12(2.9)

Religion 
support 

2.46±1.05
2.71±1.14
3.05±1.04
3.64±0.68

 5.76***

Job Yes
No

285(70.2)
121(29.8)

2.74±1.08
3.00±1.15

 4.54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None
Other

121(29.6) 
102(24.9) 
97(23.7) 
80(19.6) 

9( 2.2) 

3.29±0.97
2.77±1.01
3.28±0.87
1.68±0.78
2.44±1.24

43.31***

Sex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Boy
Girl

175(42.7)
235(57.3)

2.98±1.08
2.70±1.12

 6.48*

Monthly income(10,000 won)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16( 3.9) 
7(17.1) 

109(26.6)
83(20.2)

124(30.2)

2.84±1.15
2.57±1.00
2.71±1.20
2.86±1.10
3.05±1.06

 2.50*

Menopause It became menopause
There is a condition before menopause
Not to become menopause and there is 
not also a condition before the menopause 

37( 9.0) 
87(21.2) 

278(67.8)
Affirmative 

thought 
conduct

3.52±0.52
3.59±0.56
3.73±0.56

 3.56*

Monthly income(10,000 won)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16( 3.9) 
7(17.1) 

109(26.6) 
83(20.2)

124(30.2)

3.40±0.49
3.51±0.53
3.71±0.61
3.68±0.52
3.78±0.54

 3.80**

Job present
absent

285(69.5)
121(29.5)

Evasion 

2.68±0.85
2.49±0.82

4.27*

Character of mother Introspective
extrospective

221(53.9)
182(44.4)

2.53±0.86
2.71±0.82

4.23*

* p<.05  ** p<.01  *** p<.001



중년기 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2), 2006년 6월 163

100만원 이하(2.84) 대상자였다.

대처방안 중 “긍정적 생각과 행동”은 폐경유무, 수입에 따

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폐경에 따른 세 집단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던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경 되었다’(3.52)와 ‘폐

경 되지 않고 전조도 없다’(3.73)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긍

정적 생각과 행동” 점수는 401만원 이상(3.78±0.54), 201-300

만원(3.71±0.61), 301-400만원(3.68±0.52), 101-200만원인 대상

자(3.51±0.53), 100만원 이하(3.40±0.49) 순으로 나타났다.

“회피”의 경우 직업이 있는 대상자들과 성격이 외향적인 사

람이 점수가 높았다. “취미활동”의 경우는 엄마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취미활동 점

수가 높았다.

“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는 고 3자녀의 성별, 자녀가 고 3

이 된 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의 변화와 잠자는 시간

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고 3자녀가 남자일 경우

가 여자 자녀보다 “정성 쏟기” 점수가 높았으며 자기 자신에

게 쓰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변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정성 쏟기”의 점수가 높았다. “인

내”의 경우 폐경시기, 엄마의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

다. 폐경시기가 1년 이상 된 대상자들은 폐경시기가 3개월 미

만과 3개월에서 1년 된 사람들보다 “인내”점수가 낮았다. 엄

마의 성격은 내성적인 대상자가 외향적인 사람보다 “인내”점

수가 높았다.

5.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의 대처방식의 차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 3점 이상 집단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과 3점 미만 집단간의 대처방식의 차

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스트레스점수가 3점미만

인 집단과 3점 이상인 집단의 대처방식이 “투사”, “긍정적 생

각과 행동”, “회피”, “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 “인내” 요인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받는 집

단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집단보다 대처방식에서 “투사”(t=- 

5.11, p<.001), “회피”(t=-2.29, p<0.05), “인내”(t=-2.43, p<0.05)

영역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집단이 스트레스 받는 집단 보다 대처방식에서 “긍정적인 생

각과 행동”(t=2.92, p<.01), “고3자녀에게 정성 쏟기”(t=2.16, 

p<.05)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6>.

논    의

본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해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학업성적부진”,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자녀의 피로와 건강염

려”, “자녀의 짜증”,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치를 봄”, “경제

적 걱정”, “자녀의 나태함으로 인한 답답함”, “막연한 불안감”

으로 조사되었으며, 고 3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는 

2.25±0.80점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험생가족의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Lee(1994)의 연구결과와 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

스인지 수준이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낸 

Ko(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수험생 어머니들이 수행하

<Table 5> Differences of coping metho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41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Coping Method

Detail territory Mean±SD F

Job Present
Absent

285(69.5)
121(29.5) Hobby activity

2.72±1.03
3.04±1.03  7.90**

Sex of senior in high school sons and 
daughters

Boy
Girl

175(42.7)
235(57.3)

Sincerity it 
pours out

3.62±0.74
3.46±0.82  3.95*

Change of the hour when it uses for 
me(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173(42.2)
217(52.9)

16( 3.9)

3.69±0.72
3.39±0.82
3.62±0.76

 7.22***

Change of the hour when it sleeps (After 
the sons and daughters becomes senior 
in high school)

It decreased
There is not change
It increased

248(60.5)
154(37.6)

5( 1.2)

3.69±0.75
3.26±0.80
3.70±0.57

14.48***

Menopause time It did not become menopause
3 months under
3 months-1 years
Above 1 years

353(86.1) 
9( 2.2) 

11( 2.7) 
24( 5.9) Perseverance 

3.02±0.74
3.40±0.72
3.48±0.76
2.71±0.86

 3.48**

Character of mother Introspective
Extrospective

221(53.9)
182(44.4)

3.10±0.77
2.91±0.73  6.1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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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체적, 정신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막중한 부담을 자식의 

대학진학을 위해 당연한 의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Chin, 

1993), 고3 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지 않는 것이

라 사료된다. 고3 엄마들은 역할과중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기 

위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

는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자

녀의 입시준비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

다(Yang, 2005).

하위영역 스트레스 점수는 “학업성적부진”이 3.31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 나타냈으며 “자녀의 나태함으로 인한 답답함” 

3.26점, “자녀의 피로와 건강염려” 3.08점, “막연한 불안감” 

2.78, “경제적 걱정” 2.6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여

성의 대부분이 자녀의 학업성적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

장 높다는 Ko(2001), Kim(1991), Bae(1985), Suk(1997), Lee 

(1994), Han(1991)과 Yang(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며 수험생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주요인이 자녀의 불

성실한 학업태도, 학업과 관련된 게으름 등도 갈등요인이 된

다고 한다(Yang, 2004). 이는 자녀의 명문대학의 입학여부가 

앞으로의 사회적 성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의

해 오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자녀로 인해 남편의 눈치를 봄”이었는데 어머니들이 행하는 

자녀의 뒷바라지는 가부장제도하에서 약자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Puka,1993) 

또한 남편과 시댁에 대한 권력 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오는 결과라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경험한 사건들을 문항별로 알아보면 

“학업성적부진”과 “자녀의 피로와 건강”의 모든 항목들은 

80% 이상의 대상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교

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에는 대상자의 

77.8%가 경험하였으며 ‘남편과 다른 자녀들 모두 챙겨주기가 

힘에 부친다’ 67.3%, ‘고3 자녀를 가족들이 잘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68.8%, ‘자녀가 짜증과 신경질을 자주 낸다.’ 

‘수험생 엄마로 무엇을 해 줘야할지 모르겠다.’가 각각 68.8%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 자녀를 지지하기 위한 어머니

의 갈등과 어려움, 노력이 나타난 결과로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지지하는 중년여성을 위한 지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중년기 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보면 “긍정적 생각과 행동”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가 3.53점이었으며 “투사”

가 1.78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고3 어머니들은 “긍정적 

생각과 행동”, “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 “사회적 지원 요청”

과 같은 긍정적 대처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고3수험생의 어머니가 ‘정서적 대처’ 행동보다 이성

적 행동, 긍정적사고, 단계적 해결, 도움요청 문항이 포함된 

“문제 해결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Ko(2001)와 Kim 

(1995)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로 인

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문제 중심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Im, 2004). 대처방안 중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대처 사용은 고3 자녀를 돕는 중년여성의 정신,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람직한 결과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가 외향적인 경우보다 엄마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Table 6> Differences in coping method between groups by stress level                                     (N=410)

Variable
Group

(Stress score)
f Mean SD t p

Projection 
 3
 3

327
 78

1.69
2.15

0.69
0.79

-5.11 <.001

Social support
 3
 3

329
 79

3.13
3.22

0.81
0.74

-0.88 .378

Religion support
 3
 3

326
 79

2.78
3.00

1.11
1.11

-1.58 .115

Affirmative thought conduct
 3
 3

329
 79

3.72
3.52

0.56
0.54

2.92 .004

Evasion
 3
 3

327
 79

2.57
2.81

0.86
0.81

-2.29 .022

Hobby activity
 3
 3

325
 78

2.80
2.89

1.05
1.04

-0.64 .522

It pours out a sincerity
 3
 3

327
 79

3.58
3.36

0.79
0.80

2.16 .032

Perseverance 
 3
 3

328
 79

2.98
3.21

0.77
0.70

-2.4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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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이는 수험생자녀의 학급 성적이 중하위권인 집단에서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

과(Ko, 2001; Kim & Jeon, 1989; Lee, 1994)와 일치한다. 또

한 자녀가 고3이 된 후 중년여성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의 감소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고3 자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험생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Ko(2001)와 Chang 

(1985)의 연구결과에서는 고3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가 가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여 핵가족의 경우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또한 수입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스트레스 정

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대상자가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점수가 낮다는 Kim(2003)의 결과와 다

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제수준이 비교

적 중위이상의 대상자로 구성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아들인 집단에서 학업성적 스트레스 수

치가 높았다(Lee, 1994)는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보면 자녀가 고3

이 되면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와 

잠자는 시간도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사회적 지원’ 점수

가 높았다. 자녀가 고 3이 되면서 본인의 시간과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엄마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누

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며, 고3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충족

시켜줄 학교자체내의 전화 상담이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남학생 자녀의 경우 “종교적 지원”점수가 높아 

아직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어머니의 관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폐경이 되지 않은 대상자

들이 폐경이 된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긍정적 

생각과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의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Kim(2003)의 연구결과 적극적대처의 경우 학력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중졸이하의 부

모들은 처벌적 대처, 고졸 부모들은 사회 종교적 대처, 대졸

이상의 부모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으며, 중년기 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을 연구한 

Kim(2001)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행동적 대처를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을 연구

한 Chung(2001)의 연구결과 직장이 있는 주부가 직장이 없는 

주부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미활동”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점수가 높았는

데 이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

해 정규적인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는 고 3자녀가 남자일 경

우가 여자 자녀보다 정성 쏟기 점수가 높았으며 자기 자신에

게 쓰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변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정성 쏟기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좋은 대

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

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정을 책

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남녀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

내”의 경우 폐경시기가 1년 이상 된 대상자들이 인내점수가 

낮았는데 폐경이 되면서 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고3자녀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고 3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대처방안을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집단이 

스트레스 받는 집단 보다 대처방식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행

동(t=2.92, p<.01), 고3자녀에게 정성 쏟기(t=2.16, p<.05) 영역

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받는 집단이 스트레

스 받지 않는 집단보다 대처방식에서 투사(t=-5.11, p<.001), 

회피(t=-2.29, p<.05), 인내(t=-2.43, p<.05)영역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결과 Kim(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해 적절

하게 대처하는 부모는 대처하지 않는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스트레스와 그 대

처방안을 연구한 결과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태도

를 통한 대처방안을 더 적게 사용하였다는 결과(Kang, 1990)

와 유사하다.

현대사회는 학벌주의 경쟁사회로 변화되어가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공부 잘하

는 아이로 키워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입시결과에 따라 어머니

의 역할이 평가가 되는 현실에서 고3 자녀를 둔 중년기 여성

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조사하고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양상

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

년여성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

레스 대처방안으로 “투사”, “회피” 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고3 자녀에게 정성 쏟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이하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

상자들은 입시준비를 하는 고 3학생을 지지하면서 비교적 적

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 중

에도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을 스트레

스가 낮은 집단과 동일하게 간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즉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과 “자녀에게 정성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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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은 적절한 대처방안을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점수가 

낮게 나타나 자녀의 입시를 지지하는 중년기 여성이 입시준

비기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고

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미리 선별하여 스트레스 수

치가 높은 집단에게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스트레스

를 낮출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적용 되야 하며 또

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난 대상자

중  성격이 내성적인 자녀 둔, 성적이 중하위권인 자녀를 둔, 

자녀가 고 3이 된 후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의 감소가 많은 

대상자들을 미리 파악하여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과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폐경이 된 고등학교 3학년 엄마의 경우 “긍정적 

생각과 행동”, “인내” 점수가 낮게 나타나 차별화된 간호제공

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한번은 거쳐야 시

기인 고 3엄마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바

람직하게 극복하도록 개개인에게 맞는 차별화된 지지가 필요

하다.

결론 및 제언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입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는 위기가 되고 있으므로 수험생가족은 

그 어느 때 보다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는 시기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가족의 생활주기에서 하나의 발달과업으

로 규범화된 자녀의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입시준비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중년기여성이 겪는 경험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고 3이 되면서 고 3엄마로 

불려지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무엇이며 그로 인

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고3 

어머니로의 기간이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하고 엄마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된 중년여성으로서 좀

더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중년기 여성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인한 스트

레스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

라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는 생각과 행동을 기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사

료 된다. 특히 고3 자녀의 입시준비가 1-2년의 한시적 상황이

라는 것도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중년여성들이 표현한 생활방식

들은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맞추어 생활하며 다

른 가족들에게도 고3 자녀에게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점수의 차가 크게 나타나 자녀

의 학업성적이나 자녀의 피로와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 자녀

가 열심히 공부하 지 않고 나태한 부분에 대해 어머니들은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3자녀로 인한 스

트레스 대처방안은 스트레스점수가 높은 집단과 스트레스 점

수가 낮은 집단이 투사, 긍정적 생각과 행동, 회피, 정성 쏟

기, 인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점

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자녀에게 정성 쏟기와 긍

정적 생각과 행동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

스점수가 높은 집단이 투사점수와 회피, 인내점수가 높았다.

고3 자녀로 인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고 3자녀에게도 

영향할 것이라 사료된다. 수험생 어머니들은 자녀의 대학입시 

걱정으로 불안하고 긴장된 나날을 보낸다. 같은 처지에 있는 

고3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3 자녀를 둔 중년여성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거

나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고3 

엄마와 연계를 해주어 서로가 사회적 지원이 되도록 하여 대

상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고3 

자녀를 지지하는 시기가 본인의 삶의 성장의 기회가 되어 질

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고3 자녀로 인한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고3 자녀로 인한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와 고3 자녀의 스

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고3 자녀로 인한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스트레스를 파악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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